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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당국은 ｢부동산 PF 브릿지론 구조조정 

가이드라인｣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- 파이낸셜뉴스 4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□ 파이낸셜뉴스는 4.3일 「‘부실 뇌관’ 부동산PF 브릿지론 구조조정 

가이드라인 이달 나온다」 제하의 기사에서

 ㅇ “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‘브릿지론’(사업인가 전 대출)에 대해 이달 

중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히 

조정할 수 있도록 ｢PF 대주단 협약｣ 개정*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    * ｢회사채․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｣(3.6일)

 ㅇ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참여자를 확대(새마을금고, 신협․
농협 등 상호금융)하고, 의결요건을 재정비*할 예정입니다.

    * (예시)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내용별로 의결기준을 차등화

□ 다만, 금융당국은 ｢PF 대주단 협약｣ 외에 ｢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

라인｣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.

   ※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추진시,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 및 사업장 정상화 및 
자구노력 계획은 대주단 및 시행사‧시공사 등 이해관계자가 결정할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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